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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 보물이라도 되듯 조심스럽게 자신의 배를 감싸 안은 여인의 입가에 스치는 미소가 보인다. 자신의 

몸에서 자라는 생명의 움직임을 느끼며 몸이 변화됨에 따라 갖게 되는 신비와 경이로움은 더해간다. 생명을 

잉태한 여인은 남편과 가족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기대와 불안감을 갖고 자신의 분신과 

함께 맞이하게 될 새로운 삶의 출발선상에 오른다. 

여성에게 결혼은 사회적 규범 이외에 새로운 환경과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일이지만 임신은 한 생명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수반하는 어머니의 삶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임신한 여성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삶과 사회규

범을 익히는 과정이 수반된다. 점점 불러 오는 배에 비례하여 아이에 대한 기대와 출산의 불안감도 커져간

다. 일반적으로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보편적인 인식의 중압감과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심신의 

변화는 그 과정의 일부라 하겠다. 신체의 변화는 공간의 제약을 가져오고 제한된 공간에서 넘쳐나는 그녀들

의 단상은 일상적이지만 또 다르다. 

서대승은 만삭의 임산부를 통해 어머니가 되기 위한 그들의 일상을 앵글에 담는다. 여성에서 어머니가 되기 

위한 모습을 면밀히 관찰한다. 임산부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는 모습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진다. 그 낯섦이란 임산부의 신체적 변화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남산만한 배, 자유롭지 못한 걸음걸이, 

육체적 불편함에서 여성의 신체적 아름다움이 모성의 아름다움으로 바뀌는 과정을 거친다. 신체적 변화로 

인해 친분관계나 사회적 생활이 부분적으로 제한 받게 되고 그로 인한 임산부들이 겪는 괴로움, 외로움마저 

작가는 평온하게 표현한다. 만삭의 배에서 탄생의 비밀과 고귀한 생명의 잉태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여 

그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줌으로써 삶에 대한 새로운 책임과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는 도우미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 10개월은 그들만의 짧은 단상으로 남는다. 하지만 작가는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그녀들의 모습을 아름

다운 추억으로 남기고자 한다. 어머니가 되기 위한 과정을 통해 여성이 느끼는 새로운 삶의 경험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새 생명의 탄생과 또 다른 어머니의 삶으로 변화되는 한 여성의 모습을 

아름답게 연출하고자 한다. 

임신한 여성들이 만삭의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비단 유명 연예인에 국한된  

일도 아니다. 태교가 아닌 상술에 휘둘린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도 없지 않지만 본인의 역사적인 

순간으로 새 생명과 고귀한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간직하기를 원하고 실제로도 많이 행해지고도 있다.  

태아와 같이 보내는 10개월의 시간을 생각하면 여성의 존귀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다시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임산부의 모습은 인간존중의 가치가 무너져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 결코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안에서 가족과 생명의 소중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